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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 (마태복음 22:1~14) 
 

1. 본문 비유의 __________(Context)을 찾아 봅니다. 
 

1) 본문 비유는 _______________의 주제와 비유들과 연결되는 비유입니다. 

 

 

 (마 22:1-2)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

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.  

   1) 21:1~11 - 예수님 예루살렘 ____________       2) 21:12~22 - 성전의 사람들 ___________ 

 3) 21:23~46 - 예수님의           에 대한 질문 

    비유 ① 하나님의          대로 한 아들         비유 ② 포도원 농부들의 __________ 
 

 

 

2) 본문 비유는 하나님의 최종 ___________에 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. (21장~22장)  
 

1) 21:23~32 비유 – 아버지    2) 21:33~46 다시 비유 – 주인   3) 22:1~14 다시 비유 - 임금 
 

 (마 21:45-46)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

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

 

    ① 대상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핵심 주제: 
 

        

2. 본문 비유의 __________ (Content)을 살펴 봅니다. 
 

 (마 22:1-2)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=> 천국은 ________의 ________________  
  

   ① 3절~7절 : 첫번째 청함을 받은 _______________                 
   

   ② 8절~10절: 두번째 청함을 받은 ________________     
   

   ③ 11절~13절 : ___________을 입지 않은 사람 
 

 

3.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____________(Focus)은 무엇인가요? 
 

 

 1) 주님은 구원의 혼인잔치에는 _________ 초청하시고, _______ 사람을 차별없이 초대하십니다. 

 

 

  (3절)    

  (4절) 

  (9절) 

  (10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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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잔치가 좋지만, 잔치 자체가 _______________이 되면 안됩니다. 
 

 

 (마 22:8) 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
 

  (마 21:29) (맏아들이)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
 

  (마 21:30)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 

  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
 

3)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다고 해서, 모든 것이 다 ________________은 아닙니다. 
 

 

 ① 첫번째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 => 권위를 _________하고, 권위에 ___________함        
 

(마 22:5-6)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,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

    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.       
 

 ② 두번째 청함을 받은 이방인들 => 권위에 _________하고, 권위에 ___________ 하려함       
 

  (마 22:11-12)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

     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
 

  (마 22:14)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. 

  (계 19:8)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 

      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. 
 

 

(요일 1:9)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 

    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

(롬 13:14)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으로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로 옷 입고    

     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
 

(사 61:10)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 

   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 

    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. 
 

 

(롬 13:11-12)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 

    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.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 

    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.  
 

 

             *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, 감사합시다! 


